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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 아트스테이 

1차 문화강연 

성황 및 2차 강연 

개최_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년 6월 25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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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 아트스테이 1차 문화강연 성황 및 2차 강연 개최

- 6월 15일 임택수 작가의‘오늘의 나무는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니다’ 강연 성황 

- 6월 28일 민바람 작가의 ‘순우리말에서 찾은 위로와 용기’ 강연 개최

                                     <현장 사진>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장생포아트스테이에서 지난 15일 임택수 소설가

의 ‘오늘의 나무는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니다’ 강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작가의 경험과 저서 ‘김섬과 박혜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강연은 질의응답 형식을 주로 다루어 관객들의 적

극적인 모습이 돋보이는 강연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가들이 관람객으로 참여하여 울산 예술에 대해 폭 깊

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저서 ‘김섬과 박혜람’에는 장생포의 문화, 장생포문

화창고, 창작스튜디오131, 할머니 고래카페 등에 대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담

겨 있어 많은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임택수 소설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장생포 아트스테이 4기 

입주작가 출신으로 올해 2관왕을 차지하여 문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이

다(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세계일보 주최 공모 세계문학상 수상). 

5월에는「김섬과 박혜람」(세계문학상 당선작)을 출간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자의 속도’의 첫 번째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강

연은 민바람 작가의 ‘순우리말에서 찾은 위로와 용기’로 6월 28일(금)에 진행

된다.

민바람 작가 강연은 낱말이 주는 말뜻과 말맛에서 나아갈 길을 찾은 작가의 

경험을 나누며, 저서「낱말의 장면들」을 토대로 삶을 위한 우리말 처방식으

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현재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장

생포 아트스테이 사무실로 문의(052-276-9675)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조다솔(☎ 052-276-967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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